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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및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보호하는데있어리더들은우선순위가빠르게변화하고있다고이야기함

➢ 딜로이트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30여 개국의 이사회 멤버 및 최고경영진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직(67%)이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대응,위기관리,재무건전성에중점을두는것으로나타남

➢ 2022년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중점영역인 재무건전성,

고객경험,사이버보안은고객신뢰와충성도의중요성을보여줌

➢ 그러나 장기적인 예측은 중점영역과 우선순위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며,

응답자의 61%가 향후 3년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환경,사회및거버넌스(ESG) 문제를최우선으로고려할것이라고답함

➢ 영국 딜로이트 시니어 파트너이자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리더인 윌리엄

투쉬(William Touche)는 이번 서베이를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이 미래에 기업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더 많이 교류하며, 직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업의 리더십에 대한 사회의 더 큰 요구와 투자자의

동향도반영하고있다고이야기함

※ 본서베이에대한전체보고서는 2023년 2월 초에발간될예정임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3/the-Boardroom-Frontier-Building-stakeholder-tru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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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업의 이사회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노동자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조치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및 노동자에 대한 기대가 혁신적으로 변화됐고, 이는 다양한 인적 자본 리스크와 이사회

논의의기회를높이고있음

➢ ESG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대부분의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관련 문제—

문화, 목적, 하이브리드 근무, 미래의 업무방식, 웰빙(well-being), 기술 격차, 자동화, 사회적

기대치의 변화와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이 이사회안건에서 점점

더많이등장하고있음

➢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통계 변화, 기대치 변화, 디지털 전환, 인재경쟁 심화, 승계

계획등이일상적인이사회논의의일부가 되고있음

➢ 미국 100대 고용주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는 임금, 보상, 복리후생,

직업안정성, 건강 및 안전, 학습 및 교육, 고용 및 노동형태 등에서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시사점

• 일반적으로 C-레벨 경영진은 광범위한 인력 관련 문제가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력 리스크에 대한 완전하고 통합된 관점이나 예방적이거나

총체적인접근방식은보유하지않을 수도있음

• 응답 조직은 인력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채널

이외의영역에대한광범위한제도적 지식이나조정된전문지식이없는것으로나타남

• 향후 3년 간 소속 조직이 인력 리스크의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력

리스크에대한경영진의조치를촉구하고 있음

• 보상위원회 명칭이 인적 자본, 인적 자원, 인재 및 경영개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문화 및 보상", "인재문화 및 보상", "인재 리더십 및 보상", "인적자본 및

보상", "조직발전및보상"과같은새로운 이름을사용함

• 인력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지표에서

경쟁사보다더나은성과를자체보고할 수있음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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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 치솟는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출렁이고 있으며, 각각의 사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행동을 지속하기

어렵게만들고있음

➢ 딜로이트는 COP27을 앞두고 기업 리더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행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 기후행동 점검 서베이를 2022년 8~9월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진

700명을 대상으로실시함

➢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해 경영진이 가장 우려하는 점, 각 기업이 취하고 있는 기후행동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인식과 행동간

간극등에대해살펴봄

➢ 주요내용요약

• 낙관론 우세: 응답자의 75%는 COP27에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고, 87%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있을것으로응답함

• 향후 1년간 '지속가능성 노력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육박했으나,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사태 등 외부 요인들이 기업의 일부 기후 및

지속가능성전략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 우려가표출됨

• 정부 지원에 대해 엇갈린 의견으로, 응답자의 55%는 새로운 정부 규제와 정책을

지지했으며,정부가현행규제와정책이행을우선시하기를바라는응답자는 27%에 그침

• 대부분응답자들은기후변화위기를 완화시키거나이에적응하기위한전략을시행한다고

답하여, 완화와 적응 전략을 수행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69% 및 68%에 달했으나, 일부

산업은뒤처지는양상을보임

• 기후변화 관련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안으로는 기후 안보 위험을 꼽았으며 ,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와 공정전환(Just Transition) 또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사안으로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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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린(lean) 경영* 및 JIT(Just In Time, 적시생산시스템) 경영 접근법 시대에는 많은

기업이비용및효율성에집중하는공급망 전략을채택함

*구매,생산,재고관리,판매에 이르기까지전공정에서 손실요소를줄여 생산성개선을 추구하는차세대 경영기법

➢ 최저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공급망 공식을

통해 주요 고객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적시에 납품이 가능하다면, 생산설비와 공급업체는

거의모든지역에위치할수있음

➢ 파급이 크고 발생 빈도가 낮은(low-probability, high-impact) 사건들이 발생하는 최근 몇

년, 지역 및 국경을 폐쇄하고 인프라를 제약하는 글로벌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전세계공급망변화에중요한동인이되었음

➢ 이런 폐쇄 및 갈등으로 공급망 운영에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최종

소비자 시장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위치한공급업체로부터제품을조달하는것이유리할것인지고려하고있음

➢ 지역화된 소싱(sourcing) 접근법은 장거리 운송 등 관련 리스크를 감소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할수있음

➢ 목차:

• 의사결정사항

• 디지털솔루션해법

• 공급망에디지털솔루션활용

• 인문학과과학의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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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는 빠르게 진화하는 거버넌스 환경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성과를평가해야함

➢ 이사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이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접근법은 없으며,

교육방식과 내용, 전달방법은 이사회와 회사의 사업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이사회평가(범위,방법론,내용포함) 또한회사의실정과상황에맞게조정되어야함

➢ 본 보고서는 이사회가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과 이사회 평가 관행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2022년 7월 기업거버넌스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 주제, 이사회 평가절차와 관련 공시를

다룬조사결과를제시함

➢ 주요조사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거버넌스전문가로,다양한규모와 업종의 154개 상장기업을대표함
*코페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미국,영국등의기업에서기업법무및주주관계업무를총괄하는고위직

• 대형 상장법인의 15%,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 교육을 위해 정기 이사회 회의

이외의시간을할애한다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약 40%, 중형 상장법인의 약 35%는 이사회 성과 평가에 동료/상호 평가

및/혹은자가평가가포함된다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69%, 중형 상장법인의 37%는 이사회 평가 절차의 일부로 인터뷰를

활용한다고응답

• 중형상장법인의 45%, 대형상장법인의 65%는 이사회의장이평가주체라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6%, 중형 상장법인의 69%는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성과를 평가하는

데전반적으로이사회가매우효과적인 평가활동을수행하고있다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8%, 중형 상장법인의 71%는 이사회 평가 과정과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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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의 범주 하에 기업의 효과적 관리가 기대되는 이슈들이 점점 진화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이사회는감독역할의의미와감독 효과를유지·향상시키는방법을고려중임

➢ 이를 위해 이사회는 위원회 구조와 관행을 검토하여 이사회의 확장 및 변화되는 책임과

우선순위의 적정성, 신규 위원회 설치, 위원회 규정 개정, 이사회와 위원회 전체에 걸친 감독

위임의재할당또는회의형식변경이필요한지등의여부에대한결정을고려해야함

➢ 본 보고서는 2022년 5월, 180여개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결과를 통해 이사회 위원회

구조,구성및지난 1년간의 변화를파악함

➢ 서베이주요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상장법인을 대표함
* 미국,영국등의기업에서기업법무및주주관계업무를총괄하는고위직

• 응답자의 13%만이 신규 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위원회를추가적으로설치한경우는 정보기술위원회가가장많았음

• 응답자의 55%는 하나이상의위원회에대한이사회의감독책임을확대한것으로나타남

• 응답자의 68%는 유기적으로 발생한 이사회 구성의 변화를 보고했고, 전체 응답자의

30%는 유기적 변화 외에도 위원회의 담당 책임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갖춘한명이상의신규이사를 확보했거나물색중인것으로나타남

• 정치기부금, 주주제안 및 주주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책임은 추천위원회 및

거버넌스위원회에위임하는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보고됨

• 대형 상장법인의 55%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나, 중형

상장법인의 78%는 동시에진행하는것으로나타남

• 응답자 45%는 신규선임된위원을위한온보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고됨

• 대형 상장법인의 39%와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가 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비의무적정책이나관행을보유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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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cbe-june-board-practices-quarterly-back-to-basics-board-committe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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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으로 인해 방역 및 안전 상의 문제로 이동과 대면 모임이 제한되어 많은 기업들의 핵심

경영요소에변화가있었음

➢ 이런 공간상의 제약이 초래한 상황이 예상 밖의 사건이었으나, 이는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오랜 이사회 관행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 및 재평가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함

➢ 본 보고서는 팬데믹이 주요 이사회 회의에 유발한 영구적인 변화와 150개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2월 서베이 조사

결과를제시함

➢ 본 서베이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사회 회의방식(회의 빈도 및 시간), 가상 회의에 대한

접근법,참석,회의자료및안건등장기적인 변화를파악하기위함임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응답자의 55%가 팬데믹이 전체적인 이사회 절차 및 관행에 중간

수준의영향을미쳤다고응답함

다운로드

QR코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cbe-otba-march2022-back-to-basics-board-meetings.pdf


➢ 본 보고서는 기 2020년 9월에 발행된 본 시리즈 초판에서 언급했던 주제를 재검토함으로서

구조적 인종차별 및 불평등을 둘러싼 지난 해 사건에 대한 기업과 이사회의 진척 경과를

탐구함

➢ 특히 기업의 공시, 회의 안건 및 조치와 지난 1년 간 경영진, 이사회가 DEI 관련 주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이사회 채용 및 교육,경영진 보수 등 DEI 관련 주제도

추가로검토함

➢ 조사 결과는 120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0월 서베이에근거함

➢ 초판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지난 1년 간 본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진전됐으며 행동 및

착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관행에도 지속적인

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함

➢ 상장법인은 2020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여 이사회에 더 많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전략과진행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고보고함

➢ 주요조사결과

• 2020년 상장법인의 64%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상장법인의 88%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제공했다고응답함

• 2020년 상장법인의 12%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상장법인의 3%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제공하지않았다고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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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bpq-december-dei-one-year-later-final.pdf


➢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22건)를 통해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함

➢ 부정행위 발견 감사사례 분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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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부정주체
•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로, 내부통제를 무
력화한상태에서권한을보유한경영진의부정행위유인·기회가높음

2. 부정유형
(재무제표왜곡표시)

• 양호한재무실적(상장폐지회피등)을 보이기위한목적: 7건

• 횡령사실은폐 목적: 15건

3. 부정위험요소발견

•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15건, 68%)되었고, 산업 특성, 경영진
특성,비경상적거래,비정상적자금거래등을통해부정위험요소확인

* 재무데이터와 비재무테이터 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분석, 비율분석 등도 포함됨

4. 입증감사절차

• 부정위험요소가 발견된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
고,포렌식등외부조사를추가 실시(22건중 15건)

*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표본추출을 통한 증빙 대사 등 포함

5. 감사의견 • 적정: 8건(재작성 2건포함) / 비적정(의견거절등 ): 14건

유의사항

1. 무자본M&A 추정기업의경우비정상적자금거래에유의

2. 시장조치대상재무기준에해당하는회사감사시유의

3. 일시사용자산계정이장기간계상된경우실재성의심

4. 특수관계자와의자금거래가빈번한경우부정위험여부고려

5. 회사가속한산업의특성을분석하여부정위험요소여부확인

➢ 부정행위 감사 관련 유의사항

➢ (감사인)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가 필요함

➢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을 발견

시 주주총회 및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회계법인)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 강화가 필요함

➢ (투자자) 공시자료 확인을 통해 신중한 투자 요망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fd3b1beaa93346faba5c3bef4553a457&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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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 특유의 상황에 대한 구체성, 감사절차 연관성 등을

평가*하여 수익인식, 자산손상 주제를 위주로 총 26건(19개사)의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함
*평가대상: '21년연결감사보고서중핵심감사사항정보량상위 25% 전수평가

** KAM은감사인의전문가적인판단에따른당기재무제표감사에서가장유의적인사항으로,지배기구와커뮤니케이션한사항중선정

***한국회계학회(책임:서울시립대이영한교수)에모범사례선정기준개발과평가를의뢰

➢ KAM 기재 모범사례 선정 결과

• 자산규모별 KAM 기재항목 비중 ('21년 전체 상장사 기준)

• (모범사례 특징) KAM 선정 이유와 감사 대응 방법에 대해 충실히 기재함

• (선정 이유) 기업 고유의 특성,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 유의적 판단이 필요한 특정 변수,

경영진이 유의적 판단을 내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감사 방법)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상황과 연관지어

기술하고, 검토한 감사 증거·활용한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향후에도 감사인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추가·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천억미만 1천억~5천억 5천억~2조 2조이상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f2514d25f33849ce8043538de055bce7&fileSn=2&bbsId=


➢ 한국회계기준원은 12월 28일(수)에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한국회계기준원 ), 감사이슈 (한국공인회계사회 ),

감독이슈 (금융감독원 )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며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함

➢ 주요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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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이슈 (발표기관) 내용

1. 회계이슈
(한국회계기준원)

• (현황)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용할 회계기준이 모호함에 따
라회계처리의어려움이발생

• 회계이슈

- 개발사(발행자): 가상자산 발행 시 개발사에게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식별해야하나,회계처리가모호

- 보유자: 가상자산을 과거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른 재고·무형자산 외에
특정상황에서다른분류(금융자산등)가 가능한지여부및측정방법

-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위탁 암호자산을 美 SEC 지침과 같이 가상자산사
업자의자산과부채로인식해야하는지여부

2. 감사이슈
(한국공인회계사회)

• (현황) 가상자산의특성에서비롯된감사의어려움이발생

• 감사가이드라인(안)

-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단독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개인키
에대한 내부통제의중요성강조

- 제3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외부조회와 내부
통제인증보고서입수등)를 공유

- 거래소와 발행기업 관련 감사절차(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인식 회계
정책평가등) 소개

3. 감독이슈
(금융감독원)

• 가상자산주석공시모범사례(안)의주요 내용발표

- 개발사: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 및 이행
정도,가상자산매각시 매각수량및 수익인식여부등의공시

- 보유자:회계정책,규모,취득경로,보유목적,인식한손익등의공시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고객으로부터 위
탁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등의공시

➢ 토론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감사절차 및 주석공시사례를 개발할 필요성

과 국내 주요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asb.or.kr/common/file/NR_download.do?id=8b49cbb5-e35e-4b4b-934e-79be90e1a367


➢ 외부감사제도 전반이 강화*되어 회사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준수 관련 고충·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교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표준감사시간제도입,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의무화,주기적지정제확대등

➢ 주요 의견청취 내용

➢ 청취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중이며 , 시장과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간담회 등)을 신설·확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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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가. 회사, 회계법인및투자자간담회결과

회사
•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실무적
용애로 호소

회계법인
• 감사자료 요청이 증가하는 경우 필수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자료요
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해외 IB 등투자자 • 일관된정책의꾸준한추진강조

나.감사인지정회사대상설문조사결과

보수및협의
• 지정회사의감사보수및시간은최초제안후 협의과정에서다소감소함
• 협의후에도전년자유선임대비로는감사시간및보수모두상당히증가함

감사인재지정
•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및 과
도한감사보수를꼽았음

• 재지정된감사인에대체적(73%)으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모범규준
• 지정회사 대부분(94%)이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 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수행모범규준」 준수율이크게 개선된것으로나타남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02c9d2999e5047b8aed96b964c057865&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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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 주요 내용

회계감독방향 내용

1. 회사는자기책임하에
재무제표직접작성및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감사前재무제표를법정기한내에제출해야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준비철저

• '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2회계연
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
야함

3. 내부회계취약점발견시
적극공시·개선

•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개선해야함

4. 중점심사회계이슈확인및
신중한회계처리

•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2.6)한 '23년 중점심사 회계이
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회계오류예방노력및
과거회계오류는신속정정

•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함

•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과실 위반은경조치(경고이하)를 하고있음

6. 외부감사실시내용관리및
공시철저

•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의 적절한
투입여부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충실하게공시해야함

7. 회계처리기준해석이
까다로운경우 '질의회신및
지적사례'활용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금융감독원은 상기 유의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d41fe0a8788a4f72a03e8a024b35f538&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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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발간 이후 외부감사법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제도변화를 반영한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하였음

➢ 가이드북 주요 내용

➢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가이드북을 회사 및회계법인 등에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회계감독방향 내용

1. 외부감사대상및
감사인의선임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
사인선임절차

2. 주기적지정등
감사인지정제도

• 주기적 지정요건 및 사유별 변화된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 지정
시기,지정대상기간,지정절차

3. 상장법인감사인등록제도
• 감사인의 등록요건·등록절차, 감사인 등록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
의감사제한사항

4. 심사·감리제도
• 감리 착수사유 중심의 감리절차, 감리결과조치 및 이에 대한 불
복절차

가이드북
다운로드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cc8fe2118a054e68a06264760ae2537b&fileSn=2&bbsId=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467&atchFileId=5addb213d4444441b30e7f9be5e31222&fileSn=1&bbsId=


➢ 최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산 1~5천억 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3.1)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홈페이지 문의 및 유선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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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개시일=D]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선정절차

1.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개시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또는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승인)2.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3.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감사반

감사또는감사위원회

4. 유한회사
감사또는회사

(사원총회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선임기한은 사업연도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6cba6d9a0a1644249ef7d3d002e5051e&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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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2.12.22.~ '23.1.30.)를 진행함

➢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現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임

➢ 주요 내용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구분 내용

1.대형비상장회사범위축소

현행 • 이해관계자가상대적으로많아서상장사에준하는회계규율적용

개선

• 대형비상장회사의범위를 '자산 1천억원→ 5천억원'으로 상향
* 단,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 원 기
준 유지

** 변경기준을 '23.1.1 이후 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 적용

2.경영진내부회계관리제도자율개선유도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
약점파악·시정유인이낮았음

개선 • 회사가내부회계관리제도취약점을자진 공시또는개선하는경우조치가중사유에서제외

3.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기준제정및관리

현행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대한법적근거미비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여 준수
의무명확화

4.회계부정행위신고활성화유도

현행 • 엄격한요건및낮은수준의포상금규모로내부자의회계부정신고유인부족

개선 • 신고자에대한 포괄적인제재완화및 획기적인포상금지급규모확대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dc28f5d83a494f01ac21b024af92725e&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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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1일(수) IFRS 재단*은 한국(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선임)을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함 (총 13개 주요 국가가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1.11 IFRS재단산하에설립된위원회로,글로벌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제정중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ISSB의 공식자문기구로,지속가능성기준제·개정시 SSAF의자문을거쳐야함

➢ SSAF 회원국 선임의 의미

• ISSB가 SSAF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한국이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되며

향후 ISSB의 기준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세계 주요국가의 금융당국·기준제정기구가 한 데 모이는 만큼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과 기준제정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향후 SSAF 회원으로서 연 4회 개최되는 SSAF 회의·논의에 적극

참석·참여할 예정이며, 첫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최종기준 및 향후 ISSB

기준제정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asb.or.kr/common/file/NR_download.do?id=75781a7e-6d2d-4609-a31b-120ae37577db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이하, "KSSB")를 설립함

➢ 국내외 추진배경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한국 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당국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 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KSSB 설립을 통해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자문기구 신설: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 ' 확대 개편 및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 신설·운영 예정

• 국내 ESG 공시제도정비: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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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추진현황

국제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 국
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를 설립하
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ESG) 공시기준을제정하고있음
* '22.3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
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년 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 분야, S·G 분야
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예정

• EU: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 시행
('24.1.1),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발표('22.5)

• 미국: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
안' 발표('22.3)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
화를제안 (최종안은미정)

국내

•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일정*을발표
* ('25~)일정 규모(예: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현재 국제 기
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으나, ESG 공시
관련 국내외 논의가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
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ESG 공시기준
관련업무를전담할조직이필요한상황

•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
기준원 내 KSSB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
영할예정

다운로드

QR코드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9112&fileTy=ATTACH&fileNo=2


➢ 금융감독원은 12월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함

➢ 결산시즌을 앞두고 기말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충실한 회계감사와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함

➢ 설명회에는 공인회계사 890여명이 참석하여 회계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공유함

➢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2023년 주요 회계감독 방향 5가지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등과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21

회계감독방향 내용

1. 자본시장공정성제고를
위한회계부정등에대한
감독을강화

• 회계분식고위험회사에대한감시를강화

• 중대회계부정에대해서는신속·집중감리하여엄중조치

• 회계부정제보활성화를위해포상금산정기준을개선

2. 감사품질중심으로
회계법인역량강화유도

• 최초시행되는회계법인품질관리수준평가를공정하게수행

• 평가결과를감사인지정에적극 활용

• 상장사감사인등록요건유지의무위반시 엄정조치

3. 사전예방중심의발빠른
회계감독시스템구현

• 전문가등의견수렴을거쳐시의성있는회계이슈를선정·발표

• 이슈별표준심사방법을마련하여집중적·효율적으로심사

• 지적사항에대한종합적피드백을기업·감사인에게제공

4. 시장의눈높이에맞게
회계감독제도·관행개선

• 감사인지정제도합리화방안과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관련기
업부담 경감방안을추진

• 감리절차선진화방안을충실히이행

5. 기업·정보이용자와
현장밀착형소통강화

•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회계아젠다를지속발굴하여감독지침을마련

• 외부 공개되는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기업의회계오류예방및 정보이용자의감시활동을지원

다운로드

설명회자료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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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임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도 20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개정)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됨.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 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함

※ '검토'와 '감사'의 차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달리, '감사'는주요내부통제자체를감사인이직접검증(통제재수행,문서검사등)

➢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①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백만 원, 1회성)과 ②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회사당 40~46백만 원,

매년) 절감이 예상됨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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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년 '20년 '22년 '23년

기도입 도입예정

자산
2조원
(190개, 7.8%)

0.5조원
(296개, 12.2%)

0.1조원
(1,028개, 42.4%)

전체
(912개, 37.6%)

다운로드

QR코드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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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2일(금)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였음

* 1차회의(11.18. 행정안전부장관주재), 2차회의(11.25.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 범정부 특별팀(TF)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킴

➢ 주요 논의사항

➢ 이번 범정부 특별팀(TF)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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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QR코드
주제 내용

1. 초기대응시스템및
선제적재난관리

•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자동신고시스템'도입등을논의

•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논의

• 하천 범람,산사태,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시 예상되는 위험상
황을 발굴하여 지침(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도마련

2. 지역역량강화

•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합동 훈련실시방안도논의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
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
반훈련을추진하는방안논의

3.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하여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 공
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복합측위기술을개발하는방안 논의

•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
관리의중추역할을하도록전환하는방안도논의

4. 제도개선및
안전문화개선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
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
전교육으로하는방안이중점논의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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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지정등본통지가 마무리(11.11)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 받지
않은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함
*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등(감사위원회의무설치회사): '23.1.2 까지, 그외외부감사대상회사: '23.2.14까지
**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감사가선임

➢ 감사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함

➢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제10조 등)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부감사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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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회사

유의사항

•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계
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면밀히검토

•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
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
려하여문서화및회사에제시

•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독립성 훼손위협
을철저히점검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선임관
련준수사항문서화및독립성훼손등이
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 후 재무제표
신뢰성이저하되지않도록유의

•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시간·인력·계
획·품질(전문성)등을검토및문서화

• 감사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해당 문서화 사항을 감사인이 준
수하였는지확인

사례

• A회계법인–B사자문용역수행관계

✓ '18.1~'22.11: 보험계약기준서
(IFRS 17, '23년 시행) 도입을 위
한자문용역수행

✓ '23년:외부감사계약체결

• C회계법인–D사구축용역수행관계

✓ '21.4~'22.10: 연결내부회계관리
제도구축용역수행

✓ '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
사첫해 외부감사계약체결

→감사계약체결관련독립성훼손

• E사–F회계법인구축용역수행관계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을 수행하고 있는 F회계법인의 외
부감사인 선임 검토 시, 해당 비감
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
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
히 하여 비적격 감사인(F회계법인)
을선임

→감사인선임 관련독립성훼손

선정기준과절차마련 외부감사인선정 감사인선임보고 사후평가

• 감사시간·인력·보수
및계획의적정성

• 감사인의독립성및
전문성등

• 외부감사인선정을
위한대면회의개최

• 회의내용문서화

• 주주에대한보고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전자방식)

• 감사보고서제출후
감사보수, 시간, 인력
에관한사항준수여
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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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을 할당 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 원,배출부채는 8,357억 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42.5%, 17.8% 증가함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21.4) 마련한 「온실가스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활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재무공시(주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함

➢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함

➢ K-GAAP 주석 요구사항(①∼④)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사(전기 6사)이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함

➢ 주석공시 현황

➢ 향후에도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며,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 예정임

구분
(주석공시항목)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

① 무상할당수량 12사 25사 +13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11사 23사 +12사

③ 배출권자산·
부채증감내역

10사 18사 +8사

④ 배출량추정치 13사 21사 +8사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 주석공시 현황

① ~ ④모두공시

20년 21년 증감

6사 12사 +6사

① ~ ④모두미공시

20년 21년 증감

12사 5사 △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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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7.26∼10.18)하여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을 마련함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금번 혁신방안이 내부통제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함

➢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인프라혁신

1.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확보
최소기준설정

①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全 직원의 최소 0.8% 이상 & 15명 이상(대
형은행기준)확보

② 부서내 전문인력 20%이상(주요 6개분야포함필수)확보

※ '27년말(인력비율), '25년말(전문성 제고)까지 단계적 추진

2. 준법감시인선임시
자격요건강화

① 선임시 자격요건에관련업무(준법·감사·법무등) 경력추가

※ '25.1.1이후 선임 시부터 시행

3. 장기근무자
인사관리체계마련

①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하로 관리 (현재 시중은행은 11.4%
수준)

② 장기근무자인사관리기준마련

- 장기근무승인권자를기존부서장에서인사담당임원으로상향

- 장기근무 승인요건으로 1) 불가피성, 2)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채무·투자현황확인등) 심사의무화

※ '25년말(관리비율)까지 이행

나.주요사고예방조치세부운영기준마련

1. 명령휴가제도

① 명령휴가대상 본·지점고위험직무확대,장기근무자포함

② 위험직무자등강제명령휴가의무화(일반휴가등대체불가)

※ '23.6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2. 직무분리제도

① 직무분리대상 고위험거래범위 확대·구체화

② 직무분리관리시스템구축및상시모니터링실시

※ '23.6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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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3. 내부고발자제도

① 내부고발익명성강화(내규상실명신고문구삭제)

② 고발유형별보상기준다양화

③ 고발의무위반에대한검사및 조치의무화

4. 사고예방대책마련의무

① 지점이외본점부서사고예방대책마련의무화

② 사고예방대책의직무별·직급별역할과책임(R&R)구체화

③ 자점감사·교육등 내부통제활동과연계

※ '23.7.1일(직무분석 필요)부터 시행

다.사고취약업무프로세스고도화추진

1. 시스템접근통제고도화
① 비밀번호를대체할소유·생체기반인증방식도입·확대

※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

2. 채권단공동자금
검증의무화

① 기업구조조정관련공동자금채권단검증의무화

3. 자금인출시스템
단계별검증강화

① 기안→날인→지급시스템간연계체계구축

② 단계별중요사항검증의무화(금액,결제번호,수신인등)

※ '23.1분기중세부이행기준마련및단계적추진

4. 수기문서전산관리
체계구축

① 수기기안문서전산등록·문서번호자동부여의무화

② 수기접수문서활용시검증체계구축

※ '23.7.1일(전산구축 필요)부터 시행

라.내부통제일상화및체감도제고

1. 상시감시대상확대·체계화
• 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 중요 이상지표 보고·처리·사후관
리체계 강화

2. 자점감사점검기능실질화
• 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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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임

• 상장폐지 직전 대규모 당기순손실 확대로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빈번한

CB·BW*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수반됨

*CB(Convertible Bond):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신주인수권부사채

• 상장폐지기업은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증가함

➢ 상장폐지 제도 구분

➢ 상장폐지기업 연도·사유별 현황

1. 형식요건 '단독 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후 상장폐지사유'

2.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사유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
지여부를결정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집중분석대상 12 15 4 15 20 9 75

형식요건 9 14 3 12 14 7 59

감사의견비적정 5 13 1 10 9 6 44

정기보고서 - - 1 2 2 - 5

부도·파산확정 1 1 1 - 3 1 7

자본잠식 2 - - - - - 2

손익악화 1 - - - - - 1

실질심사* 3 1 1 3 6 2 16

횡령·배임혐의 1 1 - 1 3 1 7

회계위반 2 - 1 - 1 - 4

불성실공시 - - - 1 2 - 3

경영권변동 - - - 1 - 1 2

* 실질심사 : 미해소된 다수의실질심사대상 사유가병존하는 경우 그 중 최초발생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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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기업의 특징

재무적특성

당기손익·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대규모당기순손실점차 확대
• 결손누적·확대로인해자본잠식증가

현금흐름
• 지속적인 재무활동 조달 현금유입액(+) →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 현금유
출액(-) 이용

자금조달증권종류
•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주식관련사채(CB·BW 등) 및 주식(유상증자)
에비해 미미한일반사채발행

자금조달발행방식
• 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없는사모/소액공모방식주로발행
• 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있는공모방식의발행은미미함

비재무적특성

최대주주변경
• 최대주주변경 공시(거래소)가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
업의경영안정성과밀접하게연관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기업의인력·조직(의식·태도·전문성)과내부통제부실등에 기인

➢ 상장폐지기업(75사, 5년 연평균)은 상장기업(2,229사, '21년 1년)에 비해 앞서 분석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4.4배(2.05/0.47), 5.4배(0.56/0.10), 9.2배(0.53/0.06)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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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이 대형화되고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적자원 및 감사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경영자문 등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등록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사리스크 관리

및 수습회계사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유도할 계획임

➢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구분 내용

1. 회계법인
대형화추세지속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간 합병분할, 인력 증원으
로회계법인의규모가대형화*되고있음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 17개(FY19) → 19개(FY20) → 20개(FY21)

• 소속 회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감사업무 배정 시 인적자원의 적격성심사
등인적자원관리체계를강화할필요

2. 감사리스크관리
강화필요

• 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증
가*하였으나,등록법인의감사실적비중**은전기보다감소
* 전체 외부감사 실적 : 27,942(FY19) → 26,969(FY20) → 28,852(FY21)
** 등록법인 외부감사(회사 수 기준) 비중 : 59.7%(FY19) → 61.3%(FY20) → 60.2%(FY21)

• 일반법인(감사비중 39.8%)도 감사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부
실감사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

3. 비감사업무에
대한독립성
강화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기 경영자
문매출액이크게증가하여회계감사매출비중을상회**

* 경영자문 매출액 : 1조 3,137억원(FY19) → 1조 4,362억원(FY20) → 1조 8,494억원(FY21)
** 전체회계법인 경영자문 매출비중 : 36.3%, 회계감사 매출비중 : 32.5%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임 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
저히수행하여독립성훼손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

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작성필요

• 회계법인사업보고서는주요경영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외부감사
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공시할필요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허위기재,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 시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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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음

➢ 본통지(11.11)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022년

주기적 지정 및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함

➢ 지정제도 개요

➢ 지난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개정된 외부감사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회사 및 감사인群 등을 적용하였음

➢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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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기업·감사인群
분류기준개선

• 지정群을 5개→ 4개로 조정하고 회사群 '가'군 범위를 확대(5조 이상→ 2조
이상),감사인群은분류기준을강화*

* 품질관리담당자 수기준 상향,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2. 감사품질의
지정연계

• 회계사 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3. 지정방법개선
• 동일군내재지정도입및 감사위험이 높은직권지정사유 (3년연속영업손실,
관리종목,감리조치등)의하향재지정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4. 일반회계법인
우선지정

• 일반 회계법인(미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
상장사 2사를우선지정

5. 시행시기

•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群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사
항을제외한개선내용은금융위의결('22.9.28.)후즉시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주기적지정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
리대형비상장회사*의다음 3개사업연도외부감사인을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
상 & ③ 지배주주 및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직권지정
•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
한사유 발생시외부감사인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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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기업여성 사외이사 100명 육박… 20% 돌파 [서울파이낸스]

• 10년 전으로돌아간 대기업공시… 5억 미만내부거래도이사회·공시안 한다 [서울신문]

• 4대 금융지주사외이사 85% 임기만료...올해주총서대거물갈이되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사회, 경영층이 안전보건에투자를결정하게만드는방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 미흡한주주배려… 기업 70% 주총 2주전통보 [이데일리]

• 상장사이사회주요현안, 올해도 'ESG' [조세일보]

• 기업들이사회중심경영확산, 헤드헌팅회사이사회서비스본격확대 [비즈니스포스트]

• 이사회內여성이사선임한기업비중올해첫 50% 넘겨 [연합인포맥스]

• 집중투표배제에집중하는대형상장사들 [비즈니스워치]

• 이복현금융감독위원장 "금융지주경영진·이사회, 공정한절차로구성해야" [한겨레]

• 글로벌이사회다양성추적보고서,이사회다양성확대에따라포용성요구늘어 [뉴스와이어]

• 이사회참여 100%… CE-CFO의 '선두주자' 그룹 [더벨]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리소스가이드개정판'발간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그룹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개최 [조세일보]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가상자산고려사항' 정기포럼 [한국세정신문]

• ESG는 수익창출위한자본주의넥스트전략… '투명한공시핵심' [인포스탁데일리]

• 경제개혁연대, 11개 대기업에정기주총서 '임원결격명시' 등 주주친화적·건전한지배구조

갖추는 방향으로정관변경안상정요청 [AP신문]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공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코스피시장 지난해공시 7.3%↑… 수시·공정·영문공시늘었다 [머니투데이]

• 연임 고사하는금융권사외이사늘어난다 [연합인포맥스]

• ESG 평가시장투명성제고위한가이던스마련해야 [연합뉴스]

• 국내 기업 24곳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편입 [동아일보]

• 금융지주회장도덕성강조한금감원장… 지배구조메스대나 [뉴시스]

• 미국주식엔 있고한국주식에는없는것 [비즈니스워치]

• 11월부터 기업지배구조우수기업선별해 '코스닥우량기업 세그먼트지수발표' [한겨레]

•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론미성숙… '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발목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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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기업여성 사외이사 100명 육박… 20% 돌파 [서울파이낸스]

• 10년 전으로돌아간 대기업공시… 5억 미만내부거래도이사회·공시안 한다 [서울신문]

• 4대 금융지주사외이사 85% 임기만료...올해주총서대거물갈이되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사회, 경영층이 안전보건에투자를결정하게만드는방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 미흡한주주배려… 기업 70% 주총 2주전통보 [이데일리]

• 상장사이사회주요현안, 올해도 'ESG' [조세일보]

• 기업들이사회중심경영확산, 헤드헌팅회사이사회서비스본격확대 [비즈니스포스트]

• 이사회內여성이사선임한기업비중올해첫 50% 넘겨 [연합인포맥스]

• 집중투표배제에집중하는대형상장사들 [비즈니스워치]

• 이복현금융감독위원장 "금융지주경영진·이사회, 공정한절차로구성해야" [한겨레]

• 글로벌이사회다양성추적보고서, 이사회다양성확대에따라포용성요구늘어 [뉴스와이어]

• 이사회참여 100%… CE-CFO의 '선두주자'그룹 [더벨]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리소스가이드개정판'발간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그룹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개최 [조세일보]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가상자산고려사항' 정기포럼 [한국세정신문]

• ESG는 수익창출위한자본주의넥스트전략… '투명한공시핵심' [인포스탁데일리]

• 경제개혁연대, 11개 대기업에정기주총서 '임원결격명시' 등 주주친화적·건전한지배구조

갖추는 방향으로정관변경안상정요청 [AP신문]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공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코스피시장 지난해공시 7.3%↑… 수시·공정·영문공시늘었다 [머니투데이]

• 연임 고사하는금융권사외이사늘어난다 [연합인포맥스]

• ESG 평가시장투명성제고위한가이던스마련해야 [연합뉴스]

• 국내 기업 24곳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편입 [동아일보]

• 금융지주회장도덕성강조한금감원장… 지배구조메스대나 [뉴시스]

• 미국주식엔 있고한국주식에는없는것 [비즈니스워치]

• 11월부터 기업지배구조우수기업선별해 '코스닥우량기업 세그먼트지수발표' [한겨레]

•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론미성숙…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발목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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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탄소중립경영본격화…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활용 [더구루]

• 모니터 딜로이트김명구파트너 – "불확실성의시대, 오직고객에게집중하라" [한국섬유신문]

• 딜로이트 금융산업리더신병오파트너, "금리관리, 시나리오별 예측이필요한시점이다" 

[연합인포맥스]

•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대표, 일자리의미래, '그린칼라' [한경에세이]

• 숏폼이 이끄는 VCC 마케팅, 한국딜로이트그룹 「VCC 마케팅 2022」 리포트 발표 [매드타임즈]

• 딜로이트 컨설팅코리아, '모니터딜로이트'韓시장출범 [ZD넷코리아]

• [ESG커넥트포럼] 딜로이트안진 "공급망의 ESG 관리도중요" [뉴스트리]

• 한국 딜로이트, 여성영리더승진자간담회개최 [이데일리]

• 미국, 중국넘어아시아와디커플링? 반도체는어렵다 [이코노미조선]

• 「홀리데이 리테일서베이 2022」 국문본 발간, 물가상승에도 지갑은열린다 [메트로신문]

• 한국딜로이트그룹, 소외아동·청소년위한 '희망더하기자선야구대회'후원 [헤럴드경제]

• 홍종성 딜로이트안진대표… 감사투명대상외부감사인부문상 [한경닷컴]

• 글로벌 시스템으로품질향상총력회계감사전문성·투명성크게높여 [매일경제]

• 딜로이트 안진, 스팬딧과기업자금관리서비스고도화전략적 업무협약체결 [세계일보]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2 기후행동점검국문리포트발표 [아주경제]

• "신기술은수단일뿐목표아냐, 고객경험명확해야"김태환 딜로이트디지털리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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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회, 2030 비전 '국가경쟁력을선도하는회계투명성' 선포 [한국세정신문]

• 유통량이금과옥조… 코인발행사, 투명성높인다 [이데일리]

• ESG 경영강조시점서터진악재, 의료산업전반인식제고필요 [의학신문]

• 내년간편결제수수료공시, '빅테크등간편결제수수료투명성제고방안'보고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감사인지정본통지실시… 재지정 55% 감소 [뉴시스]

• 국내거래소최초가상자산내역공개… 거래소운영투명성제고 [연합뉴스]

• 상장폐지기업사전징후살펴보니… 회계·경영투명성관련사유비중증가 [머니S]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회계지원방안 마련… 주석공시의무화, 정보투명성제고필요성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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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데이 리테일서베이 2022」 국문본 발간, 물가상승에도 지갑은열린다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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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성 딜로이트안진대표… 감사투명대상외부감사인부문상 [한경닷컴]

• 글로벌 시스템으로품질향상총력회계감사전문성·투명성크게높여 [매일경제]

• 딜로이트 안진, 스팬딧과기업자금관리서비스고도화전략적 업무협약체결 [세계일보]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2 기후행동점검국문리포트발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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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량이금과옥조… 코인발행사, 투명성높인다 [이데일리]

• ESG 경영강조시점서터진악재, 의료산업전반인식제고필요 [의학신문]

• 내년간편결제수수료공시, '빅테크등간편결제수수료투명성제고방안'보고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감사인지정본통지실시… 재지정 55% 감소 [뉴시스]

• 국내거래소최초가상자산내역공개… 거래소운영투명성제고 [연합뉴스]

• 상장폐지기업사전징후살펴보니… 회계·경영투명성관련사유비중증가 [머니S]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회계지원방안 마련… 주석공시의무화, 정보투명성제고필요성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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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횡령·무자본M&A 허위재무보고주의하세요 [매일경제]

• 임직원횡령등부정행위증가전망… "회계법인감사역량강화해야" [조선비즈]

• 기업횡령액왜갑자기늘어났지? 최근 3년간 6배나 [매일경제]

• 금감원, 내년회계부정감독강화하겠다 [조세일보]

• 전세계소비자의 21%, 개인정보유출기업이용안한다 [보안뉴스]

• 레버리지로파산하는알트코인과거래소… 경영진견제감시장치없다 [한경코알라]

• 불붙는가상자산규제… 'FTX 사태' 재발방지책금융당국규제체제정립해야 [머니S]

• 하도급법이중소기업의기술자료를보호하는이유 [비즈한국]

• 연구개발부정행위제재금액 1,490억원… 617억원 못받았다 [스카이데일리]

• 바이오기업부정행위등논란에도 10년간 상장폐지無 [디지털타임스]

• 당·정, 가상자산거래소파산시이용자예치금보호및부정거래행위규제 [ZD넷코리아]

• 평행선걷는회개개혁... 개선안도출 '난항' [MK증권]

• 확바뀐 '보험사회계장부' 옥석가리기는아직... 새해 IFRS17 도입에업계긴장 [매일경제]

• 자산 1000억원 미만상장사회계감사부담완화된다 [한경]

• 회계개혁논의원점… 기업 vs 회계법인이견에신외감법개선재검토 [이투데이]

• '감사인지정제'완화추진…자유선임기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유력 [조선일보]

• 대형사고있었지만줄어든횡령, 다만피해액은작년과유사 [이투데이]

• 회계개혁성과놓고재계·회계업계팽팽하게대립 [내일신문]

• 감사인등록제도입후… 회계법인 '부익부빈익빈' [한경닷컴]

• "법인세인하혜택, 도입시 103개 기업에집중" [연합인포맥스]

• 3년만에 시작된 '회계대전'... 금감원 "과도한경쟁자제" 당부 [머니투데이]

• 자산 1천 억원미만상장기업, 외부감사면제된다 [뉴시스]

• 외부감사강제교체… "회계투명성높였다" VS "부작용만키웠다" [한경닷컴]

• 美 PCAOB, 뉴욕증시상장中기업회계감사자료모두제공받아 [뉴스핌]

• 금감원감사인자유선임시 '감사계약조건' 마련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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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횡령·무자본M&A 허위재무보고주의하세요 [매일경제]

• 임직원횡령등부정행위증가전망… "회계법인감사역량강화해야" [조선비즈]

• 기업횡령액왜갑자기늘어났지? 최근 3년간 6배나 [매일경제]

• 금감원, 내년회계부정감독강화하겠다 [조세일보]

• 전세계소비자의 21%, 개인정보유출기업이용안한다 [보안뉴스]

• 레버리지로파산하는알트코인과거래소… 경영진견제감시장치없다 [한경코알라]

• 불붙는가상자산규제… 'FTX 사태'재발방지책금융당국규제체제정립해야 [머니S]

• 하도급법이중소기업의기술자료를보호하는이유 [비즈한국]

• 연구개발부정행위제재금액 1,490억 원… 617억 원못받았다 [스카이데일리]

• 바이오기업부정행위등논란에도 10년간 상장폐지無 [디지털타임스]

• 당·정, 가상자산거래소파산시이용자예치금보호및부정거래행위규제 [ZD넷코리아]

• 평행선걷는회개개혁... 개선안도출 '난항' [MK증권]

• 확바뀐 '보험사회계장부'옥석가리기는아직... 새해 IFRS17 도입에업계긴장 [매일경제]

• 자산 1000억 원미만상장사회계감사부담완화된다 [한경]

• 회계개혁논의원점… 기업 vs 회계법인이견에신외감법개선재검토 [이투데이]

• '감사인지정제'완화추진…자유선임기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유력 [조선일보]

• 대형사고있었지만줄어든횡령, 다만피해액은작년과유사 [이투데이]

• 회계개혁성과놓고재계·회계업계팽팽하게대립 [내일신문]

• 감사인등록제도입후… 회계법인 '부익부빈익빈' [한경닷컴]

• 법인세인하혜택, 도입시 103개 기업에집중 [연합인포맥스]

• 3년 만에시작된 '회계대전'... 금감원 "과도한경쟁자제" 당부 [머니투데이]

• 자산 1천 억원미만상장기업, 외부감사면제된다 [뉴시스]

• 외부감사강제교체… "회계투명성높였다" VS "부작용만키웠다" [한경닷컴]

• 美 PCAOB, 뉴욕증시상장中기업회계감사자료모두제공받아 [뉴스핌]

• 금감원감사인자유선임시 '감사계약조건'마련 [뉴스원]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593512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01/04/EFOHI2UBONHKTJFGUV6WCLZAKU/
https://www.mk.co.kr/news/stock/1060166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2/20221214473520.html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228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212170i
https://kr.investing.com/news/cryptocurrency-news/article-859354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4763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063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02502109931040005&ref=naver
https://zdnet.co.kr/view/?no=20221114200612
http://vip.mk.co.kr/news/view/21/20/1977015.html
https://www.mk.co.kr/news/economy/1059032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2299251i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0861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2/12/18/AYD4672CONFAXJJPZCG3GRM3U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etoday.co.kr/news/view/220099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3918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2019177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537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811231256189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5_0002112341#_DYAD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0562947
https://m.newspim.com/news/view/20221116001094
https://www.news1.kr/articles/4878003


• 금융지주 M&A 격돌… 핀테크가승부처 [대한금융신문]

• 고금리에투자얼어도… 500억 안팎중소형 M&A는활발 [서울경제]

• 글로벌제약빅딜 4건 성사... 'JP모건'발M&A 신호탄 [데일리팜]

• M&A 괜히했나… '속쓰린청구서' 날아온다 [한국경제]

• M&A가살길… 제약·바이오업계 '빅딜'본격화 [조선비즈]

• NH투자증권, 리테일총괄신설·M&A조직확대 [아시아경제]

• '사업다각화'속도내는종합상사… M&A·신사업구축박차 [이데일리]

• 국내재계순위지각변동예고... M&A가변수 [뉴스핌]

• 올해제약업계최대 M&A… 美암젠, 36조에 호라이즌인수 [아시아경제]

• 경기침체에도글로벌바이오 M&A 증가… 9월 3건→10월 6건 [머니S]

• 골드만삭스 '자금조달비용증가로 M&A 둔화' [연합인포맥스]

• 돈도없고딜도없다… 보릿고개지나는 M&A 시장 [머니투데이]

• M&A에도보험든다? 거래끝나고문제생기면보상 [한경코리아마켓]

• 유상증자부터 M&A까지… 생명보험업계, 자회사형 GA 몸집키우기총력전 [뉴스컴퍼니]

• 매각설도는증권업계… M&A 현실화가능성주목 [뉴데일리]

• CEO 10명 중 4명, 향후 1년 내 M&A 추진할예정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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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있습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HHI4X4T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590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1164907i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bio/2022/12/13/423VN3FE65CX3MW552A4TSOQ4U/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2131325388688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32558192&mediaCodeNo=25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06000644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2130517275434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161641313304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196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917473337305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1510091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28475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11/07/2022110700218.html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215


➢ 주주총회 자료 제출 기한

• 상법에 따라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의 6주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제447조의3)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정기총회의 6주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재무제표 관련 제출 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기준 서류 제출)

➢ 주주총회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

•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 개최 이전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상법 제413조)

• 감사(위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및 서류조사에서 수행한 내용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상법 제413조), 이는 감사(위원)이 주주에게 보고한다는 의미임

✓ 만약 의안 및 서류조사에서 이상 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음을 반드시 진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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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재직 연한은 상법에 따라 동일인이 상장회사에서 6년,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기간 전체가 상기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는 재선임은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법무부질의응답('20.02)] 상장사에서 5년간재직한사외이사를임기 2년으로재선임할경우의재직기간산정은?

➢ 사외이사선임 시사외이사에게사외이사결격사유가없는 한일단선임은유효함

➢ 그러나사외이사로재직하면서그재직 기간이상법 시행령에서정한연임제한을초과하는경우,사외이사직을상실

하게된다고보아야함

[관련법규]

상법제382조(이사의선임, 회사와의관계 및사외이사)

③ 사외이사는해당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

다. 사외이사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1.~ 7. (생략)

상법제542조의 8(사외이사의선임)

② 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제382조제3항각호뿐만 아니라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그 직을상실한다.

1. ~ 7. (생략)

➢ 상법상 사외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참고자료: 법무부질의응답('20.02)] 회사가정관으로 '임기 중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 주주총회의종결에이르기까지

'임기를연장할수 있도록정한 경우의임기연장 가능여부는?

➢ 상법제383조제3항의취지*및 법률과시행령의관계를고려시, 사외이사의재직기한이 6년또는 9년을초과하더라

도해당 사외이사의임기를정관으로그임기 중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에이르기까지연장할

수는있을것으로판단됨

* 상법제383조제3항은임기만료되는이사에대하여는임기중의결산에대한책임을지고주주총회에서결산서류에관

한주주들의질문에답변및소명기회를주고, 회사에대하여는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이사임기가만료될때마다임시

주주총회를개최하여이사를선임해야하는번거로움을덜어주기위한것에그취지가있음 (대법원 2010다13541)

[관련법규]

상법제383조(원수, 임기) 

③ 제2항의임기는정관으로그임기중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에이르기까지연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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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감독자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 만약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가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부서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부감사부서의독립성확보방안

➢ 감사(위원회)보고라인

➢ 감사(위원회)의내부감사부서책임자에대한임면권

➢ 감사(위원회)의내부감사부서책임자에대한성과평가권

➢ 감사(위원회)의내부감사부서예산권

➢ 내부감사부서의장을임원급으로임명

[관련법규]

감사위원회모범규준 IV.5.1(내부감사부서의구성)

➢ 내부감사부서의책임자는임원급으로하고, 감사위원회가내부감사부서책임자의임면에대한동의권및평가권한을갖

도록함으로써내부감사부서의독립성을확보해야함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 추가적인 테스트의 수행 방식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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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감사(위원회) 활동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면 독립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있음

➢ 평가기간의위험평가결과를포함한평가계획의적정성검토

➢ 운영실태보고서에모든중요한취약점이포함되었는지확인

➢ 운영실태보고서상미비점평가, 개선조치의적정성및이행현황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위반이나운영실태보고서상미비점으로인한성과평가반영계획이나결과의적정성확인

➢ 외부감사인의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계획및결과의적정성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독립적평가결과를이사회에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와관련된내부고발사항의검토및내부회계관리제도에미치는영향확인

➢ 운영실태보고서상기타항목의적정성확인과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감독을위한검토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관련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함(외부감사법 제8조 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 감사(위원회)의평가보고서에포함될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모범규준, 문단

97)
➢ 평가기준일에평가대상기간에대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운영의효과성을평가하였다는사실

➢ 경영진이선택한내부통제체계와이에따른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의책임은대표이사및내부회계관리
자를포함한회사의경영진에있으며감사위원회는관리감독책임이있다는사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의평가기준으로평가·보고모범규준을사용하였다는사실

➢ 중요성의관점에서평가·보고모범규준에따른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결론

➢ 중요한취약점이있는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와운영상의중요한취약점에대한설명

➢ 중요한취약점이있는경우중요한취약점에대한시정조치계획또는이미수행중인절차

➢ 감사위원회는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를참고하여평가하였다는사실, 추가적인검토절차를수행한경
우해당사실

➢ 별첨 : 상세평가내용

• 운영실태보고서에보고한중요한취약점요약

• 권고사항

39



➢ 해당 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부과되는 감사인 선임절차

등의 준수 의무는 없음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변경된 기준*은 2023사업연도 (2023.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됨

* (현행) 전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변경) 전기말 자산 5천억 원 이상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전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관련법규]

입법예고중인외부감사법시행령개정안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인경우: 1천억원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경우: 1천억원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 5천억원

② 회사가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지여부는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판단한다. 

<부칙>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관한적용례) 

제4조의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이후시작하는사업연도에대한대형비상장주식회사해당여부를판단하는경우
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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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사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아닌 2023사업연도의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에는 해당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음

• 해당 회사가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에는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 제출(정기총회 개최 6주전)해야 함

* 2022사업연도의 감사 全 재무제표는 2021년말 기준(자산 1천억 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여부가 결정된

회사에 2022사업연도에 대한 제출의무가 旣부과되어 있던 사항임

[관련법규]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작성책임및제출) 

② 회사는해당사업연도의재무제표를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감사인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회사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는제2항에따라감사인에게제출한재무제표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출기한·방법·절차등제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외부감사법시행령제8조(재무제표의작성책임및제출) 

③ 법제6조제4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회사를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및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이
하 "금융회사"라한다) 

④ 법제6조제4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6조제2항에따라회사가감사인에게제출한재
무제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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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QR코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12월 27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선진 프레임워크와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모아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개정판 (3rd

Edition)을 발간함

➢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장 '기업지배구조', 2장 '이사회', 3장 '감사위원회'로

구성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개정판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계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본서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인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무료 제공)

※ 배포부수제한으로선착순접수에한하여제공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1QX3QUrV7bmroTs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4:00 ~ 16:00

장소
온라인생중계웨비나
다시보기 (클릭 시 이동)

➢ 2022 웨비나 시간표 안내

➢ 이번 웨비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세션을 선보임

시간 내용 Speaker

오후 1:55~2:00 (05분) 참석자안내
사회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센터장

오후 2:00~2:05 (05분) 인사말씀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본부장

오후 2:05~2:20 (15분)
세션 1. 
서베이결과로알아보는글로벌이사회·
감사위원회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센터장

오후 2:20~2:55 (35분)
세션 2. 
현행회계감독기구에대한이해 –
감리위원회와증권선물위원회를중심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자문위원
박재환중앙대학교교수

오후 2:55~3:05 (10분) Break Time

오후 3:05~3:25 (20분)
세션 3. 
자금사고방지현황과대응방향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수석위원

오후 3:25~3:45 (20분)
세션 4. 
데이터기반상시모니터링

리스크자문본부
채수완이사

오후 3:45~4:00 (15분) Q&A / Closing 세션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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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kr/ko/pages/center-of-excellence/articles/seminar/2022-webin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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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실시한 서베이 및 인터뷰의 주요 결과 중심으로 설명함

• 글로벌 이사회 및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한 설명 및시사점을 제시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소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사회·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함

• 회계 감독과 위원회 운영 및결정 과정을 설명함

•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재무보고 리스크, 회계감리와

제재,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재무보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사례 소개 및 시사점 공유를 통해

회계 감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금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자금사고 실무사례(총계정원장테스트, 벤포드법칙, 가공의 거래처, 회계원장과 현금흐름

대사, 상대계정분석)를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사고를 진단 및 탐지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제시함

• 최근 IT 시스템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

• Timing – 사후 점검 위주 감사 → 적시 인지 감사 :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 Prevention – 사후 개선→ 진단을 통한 예방 감사 : 사고가 발생하기 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분 조기 식별 및 예방 통제

• Self Digital Audit – 간접적 데이터 활용 → 직접적 디지털 감사 : IT 부서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감사 도구 제공

•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 기법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구축함으로써 부정,

내부통제 취약점과 자금사고 리스크 등을 진단하고 적시에 탐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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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시청

개요

1. 연결기준내부회계관리제도의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당사자의역할,책임
4. 제도도입으로인한지배기업의영향
5. 제도도입으로인한종속기업의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 내부회
계관리제도교육동영상을함께제작하여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대비하여기업의성공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지원을위해추진된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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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3년 2월 17일 (금)

오전 01:00

장소 실시간온라인웨비나 (다시보기를원하시는경우문의부탁드립니다.)

패널

• 제임스 G.스타브리디스 (前 나토(NATO)군 총사령관)

• 로버트게이츠 (前 미국국방부장관)

• 위베르베드린 (前 프랑스외무장관)

• 모더레이터: 라나 포루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Financial Times 부편집장, CNN 글로벌
경제분석가)

개요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한 해가 지나며 유럽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계
속해서어려움에맞서고있음

•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무역 블록(trade bloc)과 간섭주의적인 결정을 내릴 의향, 국
방비 증가 전망,미래 에너지 및 생계비 위기,특정 원자재와 부품의 비용 증가 및 희소성에
이르기까지이사회는점점더많은수를헤쳐 나가야함

• 향후 몇 년 간 유럽 지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변화에 앞서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
기위해 이사회멤버들이무엇을하고있는지논의할예정임

신청하기

QR코드

동영상보기

QR코드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audit/articles/20211122.html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QslxNQe1QC2uUdT3lrT4ag


김한석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krccg@deloitte.com




